
풍경수채화전 물빛 스민 풍경 이

야기 가 오는 9월 7일까지 심헌갤

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제주대학교 평생교

육원 풍경수채화 회원과 泉(천) 아

뜨리에 풍경수채화 회원을 중심으

로 한 풍경수채화를 사랑하는 16인

이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수채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문 화2025년 9월 2일 화요일8

다가오는 가을… 서귀포는 문화축제장

2025 문화의 달 행사 포스터

10월, 서귀포 원도심이 문화축제장

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귀포시

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 지정 문화축

제인 2025 문화의 달 행사가 서귀

포 대표 축제인 서귀포칠십리축제와

연계해 다음달 펼쳐지기 때문이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990년

시작한 문화의 달 행사는 문체부

가 매년 한 지역을 선정해 10월 셋

째 주 토요일 전후로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매력을 알리는 국가

지정 문화축제로, 올해 개최지로

서귀포시가 선정됐다.

올해 문화의 달 행사는 다시!

하늘과 바람과 바다: 서귀포가 전

하는 신들의 지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10월 17~19일 사흘간

천지연폭포 일대와 이중섭거리, 솔

동산 문화거리, 자구리공원 등 서

귀포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제주 신화인 설문대할망 이야기

를 주제로 한 기념 공연 설문대할

망 본풀이 를 비롯해 자우림 이브

라힘 말루프 엔플라잉 등 국내외

뮤지션 공연, 가문잔치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미식 체험, 일몰 일출 요가,

거리예술 서커스, 지붕없는 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올해 서귀포칠십리축제는 문화

의 달 행사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한다. 1995년 시작해 30년 넘게

이어온 서귀포시 대표 가을 축제인

칠십리축제가 올해는 제1회 개최

지였던 천지연폭포 주차장 일대를

주 무대로 진행된다. 동GO(고)

동樂(락), 볼거인 놀거인 재미인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 축제는

서귀포시 17개 마을의 삶과 문화를

담은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칠십리 오픈런 , 칠십리 아동 청

소년 연극제 등 신규 프로그램과

함께 공연, 먹거리장터, 칠십리마

켓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의 달 행

사와 칠십리 축제는 서귀포만의 문

화와 공동체 정신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

는 새로운 축제 모델을 만들어갈

것 이라며 이번 연계행사를 통해

행사 방문객에게 더 큰 감동과 축

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문화예

술과(전화 064-760-2573), 관광진

흥과(064-760-3942), 문화의 달 행

사 추진위원회 사무국(064-760-

0904)으로 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문화가 쪽지

삼다연서학회는 이달 2일부터 21일

까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갤

러리 벵디왓에서 스물네번째 회원

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학회 소속 회원

26명이 글씨의 아름다움을 문방사우

로 표현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서민정 회장은 서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길 바란다 고 했다.

제주도민윈드오케스트라는 이달 3

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예회관 대

극장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홍정도 지휘

아래 40여명의 단원들이 영화 레

미제라블 모음곡, 영화 대부 러

브 테마, 뮤지컬 캣츠 , 애니메이

션 OST 이웃집 토토로 , 라이온

킹 등을 들려준다.

도민의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적

향유를 목표로 2022년 6월에 창단

된 이 음악단체는 클래식, 영화음

악, 재즈 등 다채로운 장르를 연주

해오고 있다. 박소정기자

이지혜의 여우! 뛰어놀다

서로 다른 시선과 이야기가 겹겹이

쌓였다.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제

주시 한림읍 금악목장길에 있는 청

유갤러리에서 열리는 Layer(레

이어) 전이다.

이번 전시는 청유갤러리가 개관

이후 처음으로 기획한 공모선정작

가 단체전이다. 서로 다른 시선과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이

야기 라는 주제 아래 12명의 작가

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권지은, 김나우, 류진, 송현정, 예미

킴, 우암, 이지현, 장승원, 하피엘,

현주희, 황연우, BKY이다.

레이어 라는 제목은 단순히 겹

쳐지는 형식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

는 세계 속 수많은 이야기의 결을

상징한다. 서로 다른 배경과 매체를

가진 작가들이 각자의 시선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며 이를 시각적으로

풀어내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유갤러

리(전화 050-6525-9750)로 문의하

면 된다. 박소정기자

김형석의 구좌, 하도리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노바운더

리 제주 갤러리는 사진작가 김형석

초대전 제주, 감정의 공명 을 열

고 있다.

김형석은 자연과 눈에 보이지 않

은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해

온 작가다. 제주의 풍경과 그 속에

서 마주한 순간의 감정을 사진에

담아내왔다. 제주의 빛, 색, 질감,

바람 등이 다채롭게 다가온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도의 자연

과 감정의 교감을 담아낸 그의 대

표 작품들과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 작가는 어떤 감각은 감정의

기억을 소환하고 시공간을 넘나들

게도 만든다 며 때로는 비스듬히

떨어지는 빛 줄기에서, 때로는 바

위 위의 거친 질감에서, 때로는 겨

울 풀밭의 이슬내음에서 발견되곤

하는 감정의 조각들을, 마치 끊어

지기 쉬운 그물을 다루듯 조심스레

건져 올린다. 보는 일, 느끼는 일,

그리고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하여

잃어버린 소중한 감정들을 다시 한

번 만나는 듯하다 고 전했다.

김 작가는 홍익대학교와 일본 타

마미술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제주

와 서울에서 제주의 시 , 감정의

질감 , 감정의 온도 , 감정의 소

리 , Morocco On The Road(모

로꼬 온 더 로드) 등 초대전을 비

롯한 다수의 전시를 했다.

전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이어

진다. 박소정기자

한림 작은영화관은 이달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석달간 기획전 화목

한 주말 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제주특별자치도

와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

는 한림 작은영화관이 작은영화관

기획전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되면

서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한림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뒤로 재생 앞으로 재생 이라는 주

제로 고전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함께 선보인다. 접하기 어려웠던

명작을 상영하는 고전영화와 독립

예술영화 정기 상영 , 제주 지역

특색을 담은 제주 다양성 영화 상

영과 특별 초대전 , 하나의 주제로

고전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연결

한 월간 페어링 프로그램 등을

준비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관 누리집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오는 26일 오

후 7시 대강당에서 2025 열린 문

화예술 강좌 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국내 대표 전시해설

가 정우철 강사가 오르세, 예술이

출발하는 역 을 주제로 강연을 펼

칠 예정이다.

정 강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우철의 미술극장, JTBC 차이나

는 클라스, tvN 유 퀴즈 온 더 블

럭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하며 국내

외 미술관과 전시 현장에서 작품과

소통하는 방법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19세기 파리의

옛 기차역이 세계적 미술관으로 변

모한 과정과 함께 쿠르베의 현실,

마네의 시선, 모네의 빛, 고흐의 감

정으로 이어지는 규범에서 감정까

지 의 예술 흐름을 흥미로운 이야

기와 이미지로 전한다.

참가 신청은 이달 8일 오전 9시

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귀포학

생문화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김채현기자


